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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구내식당 급식에 대한 로망이 있다. 

요즘 한국 초중고교 학생들은 모두 급식을 먹

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도시락 세대이고 어쩌다

보니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에서 한 번도 일해보

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그렇게 구내식당은 호

텔 뷔페나 그럴듯한 레스토랑보다 나를 더 설

레이게 만든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잠시 방송국에서 인

턴으로 일을 했었는데 나는 그 구내식당에서 식

사하는 것을 참 좋아했었다. 그때 그 구내식당

은 공교롭게도 한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무뚝뚝하긴 했지만 내가 인사를 하

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다. 

식당은 햄버거, 핏자, 샌드위치 등 기본 메뉴는 

늘 있고 매일 그날의 메뉴가 바뀌는 시스템이었

다. 한국 구내식당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나

는 그 식당에서 만들어 주는 양상추가 가득 들

어간 홈메이드 스타일의 버거도 좋아했고 식빵

에 치즈만 넣고 버터에 구워주는 그릴 치즈 샌

드위치도 좋아했었다. 

구내식당을 좋아하다 보니 병원 구내식당도 

좋아하는데 네 번의 출산을 하러 갈 때마다 아

기를 만나는 것 다음으로 기대된 것은 부끄럽지

만 병원에서 먹는 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레이

비 소스가 뿌려진 다소 퍽퍽한 치킨이나 간이 

없는 푹 익어버린 당근과 브로컬리가 그렇게 맛

있었던 건 출산 후 허기 때문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다.  그저 남김없이 맛있게 접시를 비웠

던 기억만 있다. 

한국에 와서는 무슨 복인지 일주일에 한두 번

은 송파구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끼에 할인가 3,300원짜리 

식사가 어찌나 훌륭한지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제대로 누려본 것

은 이번이 처음인데 식권을 내고 식판과 식기를 

챙기고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먹을 만큼 퍼

가는 방식이다. 처음 급식 대열에 끼어 식판을 

손에 쥐었을 때의 희열은 꽤나 짜릿한 것이었다. 

오늘의 급식 메뉴는 부대찌개에 생선까스, 단

호박 샐러드, 꽈리고추찜과 깍두기였는데 부대

찌개가 내 입맛에 다소 느끼했던 것을 빼고는 

모두 훌륭했다. 깍두기는 어찌나 아삭아삭하고 

맛깔스럽던지 한 번 더 리필을 해야만 했다. 언

젠가 돈까스와 함께 나왔던 총각김치는 또 어찌

나 맛있던지 돈을 내고 따로 구매를 하고 싶었

을 정도였다. 평생 총각김치만큼은 친정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게 베스트라고 믿어온 나에게 신

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야 할까……  

요즘같이 먹거리가 차고 넘쳐 광고인지 제대

로된 후기인지 모를 추천을 보고 찾아가 비싼 

돈을 주고도 쓰레기를 먹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세상에 구내 식당 급식 정도면 양호하다 못해 

훌륭하다고 평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구내식당 급식을 좋아한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맛집도 많이 찾아 다녀 봤고 요

리 잘하는 엄마를 둔 덕분에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며 자랐지만 여전히 구내 식당 급식 줄에 

서있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매일 바뀌는 

메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오고 가는 사람 

구경이 즐거워서일까…. 

구내식당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현재의 내 삶

을 더없이 찬양한다. 영어로는 Cherish라는 단

어가 딱일 것 같다. 

구내식당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